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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이 2일 열린다. 사진은 탄 교수.

2026.06.02. xconfi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이 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

한다. 

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본안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오전 11시15분 열릴 예정이다.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날 경찰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



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경찰 조사 대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 교수는 4일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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